
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국민의힘 김정재 

의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.

지난 28일 김 의원은 상대 후보를 향해 총알이 아깝다는 극단적 조롱을 했습니

다. 극우 유튜버나 했을 법할 말이 백주대낮 선출직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.

대체 무슨 말입니까. 후보의 안전을 포기하고 위협에 노출시키라는 말입니까. 대

선후보 테러를 공공연히 조장하는 말입니까.

막말과 조롱을 넘은 실체적 위협입니다. 흉기피습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테

러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가해입니다.

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로 총을 든 군인을 동원했을 때는 아무 것도 안 

한 것이 김 의원이고 국민의힘 대다수입니다.

지금 김 의원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연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

계엄과 내란을 막은 국민들 덕분입니다.

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

그 어느 정당이든 대선 후보자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은 근절되어야 합니

다.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수사기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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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러 선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


